
하느님께서는 해마다 교회를 통하여 깨끗하고 기쁜 마

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하시고, 새 생명을 주는 

구원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. 우리는 희망으로 구

원을 받았습니다. 이 구원의 신비는 우리의 지상 삶 안에

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, 역사와 모든 피조

물도 아우르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. 

파스카 성삼일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

념하는 전례 주년의 정점입니다.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

느님 자비의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고, 이를 준비하는 여

정을 시작하도록 부름받습니다.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룩

한 이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. 

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을 때, 우리

는 이웃과 다른 피조물들을 향하여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

게 됩니다. 모든 악의 뿌리는 죄입니다. 죄는 처음부터 우

리가 하느님과 이웃과 이루는 친교, 그리고 특히 우리 육

신을 통해 피조물 자체와 이루는 친교를 단절시켜 버렸습

니다. 

하느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들입니다. 

하느님 자녀들이 나타남으로써, 피조물도 파스카를 경축

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게 됩니다. 파스카를 향한 여정

에서, 우리는 참회와 회개와 용서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

서 우리의 얼굴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. 사순 시

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무엇

보다 단식과 기도와 자선을 통해 파스카 신비를 더욱 깊

이 구체적으로 드러내도록 요청합니다. 단식은 타인과 모

든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법을 배우는 것

입니다. 우리의 탐욕을 채우려고 모든 것을 ‘집어삼키려

는’ 유혹에서 벗어나,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

사랑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게 해 줍니다. 기도는 

우리에게 우상 숭배와 자만을 버리고 주님과 그분 자비의 

필요성을 깨닫게 해 줍니다. 자선은 우리가 관장할 수 없

는 미래를 스스로 보장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으로 자신

만을 위해 살고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

나게 해 줍니다. 이렇게 하여, 우리는 피조물과 우리 각자

를 위하여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의 기쁨을 되찾을 수 

있습니다. 

하느님의 이 계획은, 우리가 하느님과 우리 형제자매

와 온 세상을 사랑하고 이러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참 행

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. 우리의 이기심과 자아도취를 뒤

로하고 예수님의 파스카를 향해 돌아섭시다. 어려운 우리 

형제자매들의 이웃이 되어 우리의 영적 물적 재화를 그들

과 함께 나눕시다. 

교황 프란치스코  

“ 사실 피조물은 
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
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”(로마 8,19)

■ 2019년 사순 시기 교황 담화문(요약) ■


